
건물외벽 컬러유리 사용비율 규제
경기도, 9월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적용 … 에너지효율 고려해야

경기도에서는 9월부터 외벽이 모두 컬러유리로 덮인 에너지 저효율 건물을 건설하기 어려워진다.

경기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7월2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 전체 외벽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면적을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건물 안팎에 탄소 흡착력이 좋은 수목을 심고 건축물 외부에는 빛가림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2013년 2월23일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

출해야 하는 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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